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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
임금 3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체포

- 상시 외근이라더니, 심야 급습에 덜미 잡힌 기피 사업주
-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 체불, 강제수사 동원해 엄중 처벌

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(지청장 이상목)은 노동자 다수의 임금 및 퇴직금 
총 3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
사를 기피한 사업주 A씨(인천광역시 서구, 50대)를 근로기준법, 근로자퇴직
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.

A씨는 소속 노동자 다수의 금품을 장기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
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고 출석요구를 10차례 이상 응하지 않
았으며, 주간에는 외근을 이유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노동청의 수
사를 피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.

 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체불금품을 청산할 
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, A씨는 야간에는 외출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
하여 숙식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여, 4월 22
일 22:00경 사업장을 급습하여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있던 A씨를 즉시 체포
하였다.

  A씨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체불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
며,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소속 노동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,300만
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연락을 일부러 기피하고 잠
적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

다.
  
  인천북부지청은 A씨의 금품체불 위반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
를 근로기준법 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천검찰청에 기소 의
견 송치할 예정이다.

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“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 
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
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
임을 묻겠다”고 하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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